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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analysis sleep disorder, fatigue and turnover intention of seafarers who is on-boarding in ocean-going merchant vessel,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October 11 to December 10, 2021 for 289 seafarers who had experience on board within one yea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Welch’s test, Games-Howell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SPSS WIN 23.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leep disorder was 35.85±4.90 points (out of 60 points), the fatigue was 32.40±4.39 points (out of 63 points), and the turnover intention was 21.42±3.31 points (out of 35 point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leep disorder and turnover intention (r=.129, p=.029), and fatigue and turnover intention (r=.298, p<.001).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were marital status (β=-1.159, p=.029) and fatigue (β=.153, p=.007).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seafarer's turnover inten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fatigue of seafarers on board, provide education and counseling about conflicts caused by boarding, and support welfare policies for seafarers'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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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다변하는 해상기후와 선박이라는 공간적 제한과 함께 명확한 업무분담과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선원은 근무와 생활을 하고 있다(Son et al., 2014; Shin et al., 2017). 그리고 선체동요,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적 위험요인과, 높은 작업 강도, 교대근무 등의 직업적 위험요인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Jepsen et al., 2015). 승선 시, 위험요인은 각종 건강문제를 일으켜, 수면장애, 피로누적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해사노동협약(MLC, Maritime Labour Convention)에 따라, 선원교대 기준이 통상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인 외항선원들은 내항선원보다 장기간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어 더욱 관리를 필요로 한다. 수면장애가 발생하면 깨어있는 동안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주며, 활력저하로 인한 피로를 축적시킨다(Chien et al, 2013; Park, 2013). 또한 피로는 집중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려 업무능력 저하와 인적 과실을 유발하거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선원 장기승선에 저해요인이 된다(McCallum et al., 1996; Hwang, 2021).

      수면은 대뇌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무의식 상태지만 외부 자극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고, 주기적이고 가역적이며, 조용하고 활동이 줄어든 상태이다(Kozier et al., 1983). 잠이 부족하면 우울하거나 불안해지는 정신건강 이상과 신체 면역기능 저하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수면장애는 잠이 드는 과정이 힘들고 오래 걸리며 깊고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장시간 근무자나 교대 근무자의 결근 및 업무상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wanson et al, 2011). 환경적 위험요인과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인해 승선 중 선원은 수면의 양과 질이 좋지 않다. 특히 항해구역 기준으로 24시간 선박운항을 하는 외항선원, 선박의 종류에서 입출항이 잦은 상선선원, 직책에서 선장, 기관장을 제외한 해기사와 항해당직 부원은 수면 일주기 리듬과 항상성 교란이 나타나기 쉽다(Ohayon et al., 2010). 따라서 이들을 중점적으로 수면관리에 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피로는 정신력, 체력, 신속성, 반응시간, 기능의 조화, 의사결정, 마음의 안정 등을 포함한 모든 육체적, 정신적 또는 감정적인 소모의 결과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 즉, 인간의 효율성 감소를 의미한다(IMO, 2006). 피로는 작업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육상·해운·항공 운송과 같은 안전에 민감한 산업에 문제요인이 된다. 피로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로 구분되는데, 신체적 피로는 장기간의 육체 활동으로 발생하고, 정신적 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또는 장시간 노동과 같이 많은 업무량의 결과로 나타난다(Jepsen et al., 2015). 한편 소음, 진동, 선체동요, 수면장애, 부족한 휴식, 과중한 업무 및 반복 작업 등은 승선생활 중 선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피로의 주요 원인이다. 승선 중에는 피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피로가 과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완화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0년 말 기준 한국인 선원은 전년 대비 558명 감소한 3만 3,565명으로 2000년 5만 2,172명, 2015년 3만 6,979명에 대비하여 점차 감소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19.8%(6,643명), 40~50대 40.4%(1만 3,572명), 60세 이상 39.8%(1만 3,350명)로 확인되었고, 40대 이상의 연령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MOF, 2021; Park, 2016). 국내 해운노사 합의에 따라 외국인 해기사 고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내국인 선원 기준으로 소요인력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해기사의 높은 이직률이 지속되면 선장, 기관장 등 상위직급 선원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인 선원감소와 신규 해기사의 이직에 따른 평균연령의 상승은 승선기간 중 가족·사회와 단절기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시대 흐름, 육상직과 임금 차이 감소 등의 선원직 매력 저하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Park, 2016; Kim and Lee, 2011).

      이직 의도는 조직 구성원이 자발적 의지로 현재 소속되어 있는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나 생각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미래의 특정 시점의 주관적 가능성 등을 자신이 추정하는 것이다(Vandenberg and Nelson, 1999). 또한 이직을 확정하기 전에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로 조직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생성된다(Kahn and Byosiere, 1999). 이러한 이직 의도는 이직을 아직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은 개인의 생각과 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직을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변수이기도 하다(Kim, 2006). 점차 선원 부족 현상이 진행되는 선원수급 상황에서 승선 중인 선원의 이직 의도를 파악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해운산업 인력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Bao et al.(2021)은 젊은 해기사의 이직에 승선생활에 따른 피로도와 수면의 질 저하가 일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고, Kim et al.(2016)이 실습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승선 후, 승선 기간이 지남에 따라 교수, 사관, 부원 및 학생 대부분이 수면부족, 만성피로, 피부 트러블, 요통, 두통, 소화불량 등을 겪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Ki et al.(2020)은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면장애, 우울증, 피로, 위장장애 및 다리 또는 발의 불편함이 이직 의도를 크게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이직 의도에 수면과 피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몇몇 연구가 있으나, 아직 선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승선을 하고 입출항이 잦은 외항상선 선원은 수면장애 발생과 피로 상승이 예상되므로 중점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항상선 선원의 수면장애와 피로도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선원의 장기승선을 도모하고 이직률을 감소시켜, 선원인력 수급 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외항상선 선원을 대상으로 승선생활 중 수면장애, 피로도 및 이직 의도를 조사하고,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교육 재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외항상선 선원 중 최근 1년 이내 승선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2021년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서면동의 하에 조사가 진행되었다. 총 300부를 배부 및 회수하였으며, 그중 불성실 작성자 11명을 제외하고 289명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Fig. 1]).

        
          
          

          [Fig. 1] 
				
          

          
            The subjects of study.
          
          

          

        

      

      
        3. 연구 도구
        
          가.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력, 결혼 여부, 연간소득, 승선경력, 직책, 근무부서, 선박의 총톤수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나. 수면장애
          수면장애는 Snyder-Halpern and Verran(1987)의 도구를 기본으로 Oh et al.(1998)이 수정, 보완한 한국형 수면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개의 하위영역이 있으며, 수면양상 8문항, 수면평가 4문항, 수면결과 1문항, 수면저해 원인 2문항으로 총 15개 문항이다. Likert 4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전체 합산하였다. 측정 범위는 15점∼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장애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Table 1>). Oh et al.(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75였고, 본 연구는 Cronbach’s α=.69로 다소 낮게 확인되었다.

          
            <Table 1> 
				
            

            
              Questions about Sleep Disorder
            
            

          

          
            
              
                	Categories
                	No.
                	Questions
              

            
            
              	Sleep pattern
              	1
              	Takes a long time to fall asleep
            

            
              	2
              	Waking up frequently
            

            
              	3
              	Hard to fall asleep again after waking up
            

            
              	4
              	Toss and turn a lot while sleeping
            

            
              	5
              	Can't sleep deeply
            

            
              	6
              	Many problems with sleep disorders
            

            
              	7
              	Worried about not being able to sleep
            

            
              	8
              	Sleep very well at night*
            

            
              	Sleep assessment
              	9
              	Very tired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10
              	Not getting enough sleep at night
            

            
              	11
              	Get up immediately from bed when I wake up*
            

            
              	12
              	Stay sleepy during the day
            

            
              	Sleep result
              	13
              	Not getting enough sleep can affect my daily life
            

            
              	Sleep disturbance
              	14
              	Can't sleep well because of my dreams
            

            
              	15
              	Take a lot of naps
            

          

          
            
              * Inverted question
            

          

          

        

        
          다. 피로도
          피로도는 Krupp et al.(1989)이 개발한 피로 중증도 척도(Fatigue Severity Scale, FS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SS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측정범위는 최저 9점에서 최고 63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Table 2>). 도구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9였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국내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이었으며(Lee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로 선행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Table 2> 
				
            

            
              Questions about Fatigue
            
            

          

          
            
              
                	No.
                	Questions
              

            
            
              	1
              	My motivation is lower when I am fatigued
            

            
              	2
              	Exercise brings on my fatigue
            

            
              	3
              	I am easily fatigued
            

            
              	4
              	Fatigue interferes with my physical functioning
            

            
              	5
              	Fatigue causes frequent problems for me
            

            
              	6
              	My fatigue prevents sustained physical functioning
            

            
              	7
              	Fatigue interferes with carrying out certai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8
              	Fatigue is among my three most disabling symptoms
            

            
              	9
              	Fatigue interferes with my work, family, or social life
            

          

          

        

        
          라. 이직 의도
          이직 의도는 Yang(2019)이 외항상선 해기사를 대상으로 사용했던 총 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 부여하여 총점수가 최저 5점부터 최고 35점까지 결정되는 측정범위를 가지고,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의 성향이 강함을 나타낸다(<Table 3>). Yang(2019)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인 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는 Cronbach’s α=.89로 .04점 차이를 보였다.

          
            <Table 3> 
				
            

            
              Questions about Turnover Intention
            
            

          

          
            
              
                	No.
                	Questions
              

            
            
              	1
              	I will actively try to find a new job in the future
            

            
              	2
              	I often think about quitting my current job
            

            
              	3
              	I will probably try to find a new job next year
            

            
              	4
              	If I had to choose my job again, I wouldn't choose my current job
            

            
              	5
              	I often ask people around me for information about job change or job search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Huh and Jung, 1990; Cho and Shin, 1997),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승선경력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학력, 결혼 여부, 연간소득, 직책, 근무부서, 선박의 총톤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냈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장애, 피로도, 이직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Leven 통계량에 따른 등분산 여부에 따라 ANOVA(One-way analysis of variance)와 Welch’s test를 시행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와 Games-Howell test를 시행하였다.

        3) 연구대상자의 수면장애, 피로도, 이직 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였다.

        4) 연구대상자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입력방식의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89명으로, 평균연령 45.56세였고 50대(30.4%)가 가장 많았다. 학력에서 고등학교 졸업(37.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년제 대졸 이상(30.1%), 전문대학 졸업(21.1%), 중학교 졸업 이상(11.8%) 순으로 확인되었다. 기혼(70.9%)이 미혼(29.1%)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소득은 3,000~4,999만 원(34.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승선경력의 평균은 18.34년으로 0~9년(29.1%)이 가장 많았다. 직책에서는 선장이 2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항해사(24.6%), 부원(18.0%), 기관사(15.6%), 기관장(14.5%)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는 갑판부(60.9%)가 기관부(39.1%)보다 많았고, 선박 총톤수에서는 2만 톤 이상 선박 승선자가 46.7%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Table 4>).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28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ean±SD
            

          
          
            	Age
(years)
            	
            	45.56±13.40
          

          
            	20~29
            	54(18.7)
          

          
            	30~39
            	45(15.6)
          

          
            	40~49
            	51(17.6)
          

          
            	50~59
            	88(30.4)
          

          
            	≥60
            	51(17.6)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34(11.8)
          

          
            	high School
            	107(37.0)
          

          
            	college
            	61(21.1)
          

          
            	≥university
            	87(30.1)
          

          
            	Marital status
            	single
            	84(29.1)
          

          
            	married
            	205(70.9)
          

          
            	Yearly income
(10,000 won)
            	<3,000
            	30(10.4)
          

          
            	3,000~4,999
            	99(34.3)
          

          
            	5,000~6,999
            	64(22.1)
          

          
            	7,000~8,999
            	55(19.0)
          

          
            	≥9,000
            	41(14.2)
          

          
            	Service period
(years)
            	
            	18.34±12.43
          

          
            	0~9
            	84(29.1)
          

          
            	10~19
            	74(25.6)
          

          
            	20~29
            	58(20.1)
          

          
            	≥30
            	73(25.3)
          

          
            	Job position
            	master
            	79(27.3)
          

          
            	chief engineer
            	42(14.5)
          

          
            	officer
            	71(24.6)
          

          
            	engineer
            	45(15.6)
          

          
            	rating
            	52(18.0)
          

          
            	Work department
            	deck
            	176(60.9)
          

          
            	engine
            	113(39.1)
          

          
            	Ship’s gross tonnage
            	<1,600
            	53(18.3)
          

          
            	1,600~6,000
            	43(14.9)
          

          
            	6,000~19,999
            	58(20.1)
          

          
            	≥20,000
            	135(46.7)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장애, 피로도 및 이직 의도
        일반적 특성 중 연령, 학력, 승선경력, 직책에서 수면장애, 피로도, 이직 의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간소득은 피로도, 이직 의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선박의 총톤수는 수면장애, 이직 의도가 유의하게 분석되었으며, 결혼 여부는 이직 의도에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근무부서에서는 수면장애, 피로도, 이직 의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Table 5> 
				
          

          
            An analysis of Sleep Disorder, Fatigue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89)

          
          

        

        
          
            
              	Characteristics
              	Categories
              	Sleep Disorder
              	Fatigue
              	Turnover Intention
            

            
              	Mean±SD
              	t/F/W(p)
              	Mean±SD
              	t/F/W(p)
              	Mean±SD
              	t/F/W(p)
            

          
          
            	Age
(years)
            	20~29
            	38.76±4.56a¶
            	8.285
            	35.93±4.73a‡
            	10.479†
            	24.44±4.00a‡
            	19.484†
          

          
            	30~39
            	36.84±4.34ab
            	(<.001)
            	32.16±3.67b
            	(<.001)
            	22.71±2.52b
            	(<.001)
          

          
            	40~49
            	34.80±4.80b
            	
            	32.10±2.81b
            	
            	20.14±2.04c
            	
          

          
            	50~59
            	34.98±4.87b
            	
            	31.35±4.71b
            	
            	20.23±2.82c
            	
          

          
            	≥60
            	34.47±6.43b
            	
            	31.02±3.41b
            	
            	20.43±2.44c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33.50±5.04a¶
            	4.833
            	32.32±5.27*
            	2.708
            	20.94±3.68*
            	3.286
          

          
            	high School
            	35.75±5.68b
            	(.003)
            	31.84±4.06
            	(.046)
            	21.24±3.09
            	(.021)
          

          
            	college
            	37.39±4.88ab
            	
            	31.89±4.09
            	
            	20.75±3.10
            	
          

          
            	≥university
            	35.83±4.64ab
            	
            	33.49±4.50
            	
            	22.30±3.43
            	
          

          
            	Marital status
            	single
            	37.40±4.71
            	3.512
            	33.95±4.89
            	3.929
            	23.52±3.77
            	6.559
          

          
            	married
            	35.22±4.84
            	(.600)
            	31.77±4.01
            	(.060)
            	20.56±2.66
            	(<.001)
          

          
            	Yearly income
(10,000 won)
            	<3,000
            	35.70±4.96
            	.698
            	32.97±4.87*
            	3.522
            	22.80±3.78a‡
            	5.146†
          

          
            	3,000~4,999
            	36.20±5.61
            	(.595)
            	33.57±4.52
            	(.008)
            	22.26±3.65ab
            	(.001)
          

          
            	5,000~6,999
            	35.98±4.78
            	
            	31.86±4.25
            	
            	20.72±3.13b
            	
          

          
            	7,000~8,999
            	35.89±4.28
            	
            	31.55±4.19
            	
            	20.47±2.87b
            	
          

          
            	≥9,000
            	34.87±3.96
            	
            	31.20±3.61
            	
            	20.76±1.91b
            	
          

          
            	Service period
(years)
            	0~9
            	37.95±4.52a¶
            	7.977
            	34.74±4.64a‡
            	12.120†
            	23.61±3.83a‡
            	15.992†
          

          
            	10~19
            	35.32±4.52b
            	(<.001)
            	32.04±3.31b
            	(<.001)
            	20.95±2.41b
            	(<.001)
          

          
            	20~29
            	34.91±5.31b
            	
            	30.78±3.59b
            	
            	20.22±2.55b
            	
          

          
            	≥30
            	34.73±4.67b
            	
            	31.38±4.61b
            	
            	20.34±2.77b
            	
          

          
            	Job position
            	master
            	35.18±4.67ab‡
            	5.077†
            	31.16±3.99*
            	4.215
            	20.08±2.59a‡
            	10.138†
          

          
            	chief engineer
            	33.93±4.01a
            	(.001)
            	32.38±3.56
            	(.002)
            	20.76±2.29a
            	(<.001)
          

          
            	officer
            	37.28±4.81b
            	
            	33.57±4.58
            	
            	21.92±3.85ab
            	
          

          
            	engineer
            	36.98±4.39ab
            	
            	33.60±4.50
            	
            	23.60±3.42b
            	
          

          
            	rating
            	35.52±5.72ab
            	
            	31.67±4.67
            	
            	21.44±3.04a
            	
          

          
            	Work department
            	deck
            	35.96±5.08
            	.457
            	32.41±4.39
            	.048
            	21.16±3.35
            	-1.692
          

          
            	engine
            	35.69±4.63
            	(.642)
            	32.39±4.42
            	(.962)
            	21.83±3.21
            	(.092)
          

          
            	Ship’s gross tonnage
            	<1,600
            	34.06±5.09*
            	3.208
            	32.17±4.54
            	.850
            	20.30±2.99*
            	3.153
          

          
            	1,600~6,000
            	35.79±5.09
            	(.024)
            	32.12±3.65
            	(.468)
            	21.14±3.26
            	(.025)
          

          
            	6,000~19,999
            	36.14±4.82
            	
            	33.22±3.77
            	
            	21.55±3.35
            	
          

          
            	≥20,000
            	36.46±4.67
            	
            	32.24±4.78
            	
            	21.90±3.35
            	
          

          
            	Total
            	
            	35.85±4.90
            	
            	32.40±4.39
            	
            	21.42±3.31
            	
          

        

        
          
            ¶Scheffe test́, †Welch‘s test, ‡Games-Howell test, *Post hoc analysis is not significant
          

        

        

      

      
        3. 연구대상자의 수면장애, 피로도 및 이직 의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수면장애와 이직 의도(r=.129, p=.029), 피로도와 이직 의도(r=.298, p<.001)는 양의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피로도와 수면장애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Table 6> 
				
          

          
            Correlation of Sleep Disorder, Fatigue and Turnover Intention
          
          

        

        
          
            
              	Variable
              	Sleep Disorder
              	Fatigue
              	Turnover Intention
            

            
              	r(p)
              	r(p)
              	r(p)
            

          
          
            	Sleep Disorder
            	1
            	
            	
          

          
            	Fatigue
            	.025(.678)
            	1
            	
          

          
            	Turnover Intention
            	.129(.029)
            	.298(<.001)
            	1
          

        

        

      

      
        4. 연구대상자의 이직 의도에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이직 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직 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수면장애, 피로도 및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연령, 학력, 결혼 여부, 연간소득, 승선경력, 직책, 선박 총톤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입력방식의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더미변수 변경하여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의 검정을 위해 다중공선성과 잔차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 간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이 1.816으로 확인되어 2에 근사한 값으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도 문제가 없었다. 시행 결과,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로도(β=.153, p=.007)와 결혼 여부(β=-1.159, p=.029)로 분석되었다(<Table 7>).

        
          <Table 7> 
				
          

          
            Factor affecting on Turnover Intention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20.610
            	2.625
            	
            	7.852
            	<.001
            	
            	
          

          
            	Fatigue
            	
            	.115
            	.042
            	.153
            	2.717
            	.007
            	.819
            	1.221
          

          
            	Marital status1)
            	married
            	-1.154
            	.526
            	-.159
            	-2.195
            	.029
            	.499
            	2.003
          

        

        
          
            R2=.299, Adj.R2=.249, F=6.037, p<.001, Reference group: 1)single.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외항상선 선원을 대상으로 수면장애, 피로도 및 이직 의도의 수준과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수면장애와 피로도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상관분석에서 수면장애가 있을수록, 피로도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았고, 수면장애보다 피로도가 이직 의도에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피로도와 일반적 특성 중 결혼 여부가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수면장애는 평균 35.85±4.90점으로, 같은 연구 도구로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Yun(2021)의 연구 36.57±7.12점, Ahn(2020)의 연구 36.22±6.79점과 비교할 때 차이 가 적었고, Yang et al.(2017)의 연구 31.83±7.6점보다는 높았다. Park(2021)이 일부 대학병원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사 30.00±5.99점, 의료기사 29.07±7.26점, 행정직원 30.83±7.94점으로 분석된 바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선원의 수면장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외항상선의 운항형태와 같이 24시간 운영체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육상직과 비교 시, 승선생활에서 환경적 위험요인과 직업적 위험요인이 선원의 수면 질 저하를 더욱 초래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직책에 따라 수면장애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항해사(37.28±4.81점)와 기관사(36.98±4.39점)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항해사와 기관사가 당직근무 형태를 가지면서 과중한 업무와 책임으로 타 직책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높아(Hwang, 2021),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책에서 차이와 함께 연령에서 20대와 30대, 승선경력에서 0~9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면장애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청년 해기사의 수면의 양과 질이 낮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당직근무와 직무스트레스는 수면장애를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수면 효율을 매우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Ohayon et al., 2002). 이에 연령, 승선경력, 건강상태 등에 따른 탄력적 당직근무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승선생활 프로그램 등이 요구된다. 한편 해기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부원도 당직근무를 하고, 선박 내 모든 선원은 선체동요, 소음, 진동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승선원을 대상으로 수면장애가 있는 선원을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수면관리를 하고, 하선 이후에도 수면리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항상선 선원은 입·출항 시 수면리듬이 일시적으로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정상 수면리듬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 마련도 요구된다.

      연구대상자의 피로는 평균 32.40±4.39점으로, 같은 연구 도구를 사용한 Kim et al.(2018)이 내항선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23.91±9.43점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내항선원에 비해 외항상선 선원이 승선을 길게 하여 환경적 위험요인과 직업적 위험요인에 장기적 노출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그리고 Matsangas and Shattuck(2018)이 미 해군 승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27.09±12.23점보다도 높게 측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COVID-19 대유행 이전보다 선원들이 피로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VID-19는 Pauksztat et al.(2022)이 외항상선 선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선원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COVID-19 대유행으로 선원들은 감염병 확산과 방지를 위한 승선환경의 조정뿐만 아니라, 항구 기항 시 청소, 소독 및 관련 문서작성 등의 선내 업무량이 증가했고, 해안시설 접근 제한에 따른 유지보수 및 수리 작업, 보급품 확보, 의료서비스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선원교대의 지연 또는 취소로 선원들의 승선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이에 COVID-19 대유행 이전보다 피로도가 증가하여 본 연구에서 높게 분석된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에서 20대, 연간소득에서 3,000만 원 미만, 3,000~ 4,999만 원, 승선경력에서 0~9년, 직책에서 항해사와 기관사가 유의성 있게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승선환경과 업무에 아직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한 승선경력이 적은 청년 항해사와 기관사가 피로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원이 업무부담, 승선환경, 당직근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는 것이 예측되므로 이들을 중점적으로 피로를 관리할 방안과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이직 의도는 평균 21.42±3.31점으로, 총점기준으로 선행논문과 비교할 때, Yang(2019)이 외항상선 해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22.33±7.70점과는 비슷하였고, Jeong(2021)이 국내 외항선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및 외국인 해기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의 15.80~17.65점보다는 높았다. 20대 및 30대, 미혼, 승선경력 0~9년, 대졸 이상, 항해사와 기관사인 선원이 유의하게 이직 의도가 높게 분석되었는데, 젊은 연령층, 미혼, 대졸 이상 선원이 이직 의사가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Kim and Lee, 2011). 해양계 지정교육기관 졸업생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시점에 이직이 많이 발생한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고 미혼이며 고학력인 사람이 현 직장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 타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하게 되는 것은 다른 직업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나, 특히 선원직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해상근무라는 특수한 근로환경과 승선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에는 젊은 선원들을 대상으로 승선생활에서 불편사항, 승선근무 지속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승선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본 연구의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피로도와 수면장애 사이에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수면장애와 이직 의도, 피로도와 이직 의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수면장애보다 피로도가 이직 의도에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수면장애와 피로도 사이에는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과는 달리,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수면장애와 피로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Kwak, 2009; Shin, 2013; Yun, 2021), 수면장애와 이직 의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Son, 2013), 피로도와 이직 의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Urmanov et al., 2013; Lim and Cho, 2018; Yun, 2021)가 있다 보고되어, 세 변수 간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장애와 피로도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선원 중 수면장애와 피로를 호소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적 관찰하여 이직 의도가 높아지는지, 그로인해 이직을 하는지 분석하는 종적 연구 진행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직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동시입력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상관관계가 확인된 피로도와 일반적 특성 중 결혼 여부가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설명력은 24.9%였다. Yang et al.(2017)과 Son(2021)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면장애가 심할수록 이직 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이직 의도에 미치는 수면장애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선원이라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억제변수 등의 영향일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Lee(2009)가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Lee and Kim(2011)이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로도가 이직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 또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여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장기간 생활하는 해상 근무환경에서 선원은 수면장애 발생과 피로도 증가로 인해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고, 이는 직무불만족으로 이어져 이직 의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선원의 이직 의도를 줄이기 위해 피로 관리를 개인 차원의 문제로 맡길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미혼 선원의 이직 의도가 높게 측정된바, 결혼은 장려하되 결혼 후에도 지속적인 승선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승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이 요구된다. 또한 선원 가족들이 선원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선원 가족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승선 중에도 선원이 가정생활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는 해운산업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연구 대상을 해기지정교육기관에 특정기간 동안 교육받는 외항상선 선원들로 정하여 편의추출에 의한 표본의 편향(selection bias)이 있을 수 있다. 둘째, 횡단조사로써 과거 회상을 근거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이직 의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여 설명력이 높지 못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조사하지 못한 다른 요인들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란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외항상선 선원을 대상으로 수면장애, 피로도 및 이직 의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써 국내 해운산업 인력운용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후 연구 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20~30대의 젊은 선원들을 대상으로 승선 중 불편사항, 장기승선을 위한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선원 중 수면장애와 피로를 호소하는 자가 실제 이직을 많이 하는지 추적 관찰하는 종적연구 진행이 요구된다. 셋째, 연구대상자를 항해구역, 직책, 선박의 종류 등으로 구분하여 이직 의도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면장애, 피로도 외에 감정노동, 사회적 인정, 급여, 적성과 승진 등과 같은 변수를 발굴하여,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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